No.3 - 니오몬 문(인왕문)과 니오상(인왕상)

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긴푸센지 절(金峯山寺)의 니오몬 문(인왕문)은 높이 20m가 넘는 2층 구조의 문으로,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던 남북조 시대(1336~1392)에 지어졌습니다. 이와 같은 2층 구조의 문은 일본에 극히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북쪽을 향한 니오몬 문과 반대로 남향의 니텐몬 문(二天門)도 있었지만, 니텐몬 문은 소실되어 현재는 국보로 지정된 니오몬 문만 남아 있습니다.
문 양쪽에는 14세기경에 제작된 높이 약 5m의 수호신, 금강역사(金剛力士) 입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이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

니오몬 문은 현재,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2030년경까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